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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methodology on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 and persona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aged 14 to 16 years who live in Busan. We categorized 
questionnaire based on students'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bove, 
we determined serum mineral level to validate the correlation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quantifiable serum 
mineral level. Following adoption of a proper nutrient education methodology, we found that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s such as meat and meat products, frozen food, noodles, bread and snacks, and drink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addition, there were distinct changes i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stability, governmentality, sociality, and 
responsibility that became markedly increased, whereas impulsiveness decreased. We found that these distinct nu-
trition-education-based chang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compared before and after providing proper nutrition 
education. We interpret these results as group with low stability showed a high consumption of meat and meat products, 
noodles, bread and snacks, and drink, whereas group with high stability showed a high consumption of milk and 
dairy products. Similarly, we also found that group with low impulsiveness showed a high consumption of canned 
foods, whereas group with high impulsiveness showed a high consumption of meat and meat products, frozen food, 
noodles, bread and snacks. Our results indicated that serum Na after nutrition education decreased, whereas other 
minerals including Ca, Fe, Zn, Mg and K increased, when compared with before nutrition education procedure. This 
study suggests that nutrition education methodology and establishment of proper dietary educational programs keeping 
in view balanced dietary habits for middle school students would not only appear to make them get along with healthy 
dietary habits, but also change thei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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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습관은 개인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 및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여부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가 좌우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영양문제는 신체발달 측면만이 아니라 행동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1). 현재 우리나라 청소

년들은 과중한 학업량, 조기 등교, 사춘기의 심리적 불안정

으로 인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가공식품

을 과다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일주일간 청소년들의 

가공식품의 평균 섭취량은 라면류 2.21개, 스낵과자류 3.25

개, 식육가공품류 4.56조각, 아이스크림류 3.60개, 음료류 

2.09개를 섭취하고 있으며, 또한 라면, 햄버거, 피자 등을 

식사대용으로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가공식품에는 비타민, 무기질 및 식이섬유가 결핍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정제된 당류, 나트륨, 지방, 식품첨가물, 식

품보존제 및 감미료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4). 특히, 가공

식품의 과다 섭취로 인한 무기질의 결핍은 여러 가지 행동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론스데일과 셰인버그의 연구에서

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고 설탕과 첨가물을 많이 포함

한 식사는 흥분과 공격성 증대 같은 인성이 나타난다고 하였

다(5). 또한 가공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고지방, 고염분, 고당

질의 식품을 과다 섭취 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충동적이며 

자제력이 부족하다(6)는 연구와 가공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색소 및 인공감미료의 과다 섭취와 초콜릿 및 단순 당 

함유 식품 등이 과잉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7). 

청소년들의 영양 불균형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공

식품의 섭취와 인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중학생

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이 인성특성과 가공식품의 섭취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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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

소년기의 식생활 태도 및 식품의 기호도와 성격특성의 관계

연구나 성격특성과 영양소 섭취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

구(8),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의 식습관과 주의력결핍 과잉 행

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에 관한 

연구(1), 식습관 및 식품섭취와 충동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9)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공식품에 관한 연구는 가공식품의 

선호도 및 영양성분표시에 대한 인식(10) 등이다. 청소년의 

식습관에 관련된 영양교육에 관한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식습관, 식행동, 영양지식에 대한 영양교육(11), 과체중과 

비만에 관한 영양교육(12) 등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가공식품 섭취빈도, 인성특성, 혈중 무기질을 분

석하여, 영양교육이 가공식품 섭취빈도 및 혈중 무기질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과 인성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

으며, 중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식생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4~16세의 중

학생 30명(남학생 23명, 여학생 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으며, 예비 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인성특성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성별 구별 없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가공식품 섭취빈도, 인성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지는 30부를 배포하여 자기 기입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30

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100%였다. 인성특성과의 관련성

을 검토하기 위해 혈청 무기질 검사를 영양교육 전과 영양교

육 후로 나누어 총 2회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으로 성별, 나이, body mass 

index(BMI), 주거형태를 조사하였다. BMI는 체지방 측정기

(In Body 3.0, Biospace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신장과 체중의 측정은 비만도계(BSM 330, 

Biospace Co.)를 사용하였다. 둘째, Cha 등의 연구(13)를 

토대로 가공식품 10군에 대하여 가공식품 섭취 빈도를 조사

하였다. ‘우유 및 유제품류’, ‘육가공품류’, ‘어육제품류’, ‘냉

동식품류’, ‘소스류’, ‘면류’, ‘통조림류’, ‘빵류 및 과자류’, 

‘음료류’, ‘즉석식품류’에 대한 섭취 빈도를 거의 안 먹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하루 2회 이상으로 섭취빈

도를 조사하였다. 셋째, 인성특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Lee 

등의 연구(14)를 토대로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충

동성에 대한 자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인성 특성 항목

당 10문항씩 50문항을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으로 조사

하여 점수화하였다. 인성특성의 그룹분류는 10문항 중 5문

항 이상을 ‘그렇다’라고 답했을 때 고그룹으로 분류하였고, 

4문항 이하를 ‘그렇다’라고 답했을 때 저그룹으로 분류하였

다. 

영양교육 내용의 구성

영양교육 구성 내용은 중학교 기술･가정 교재 ‘(주)미래

엔 컬처그룹 대한 교과서’(15)를 토대로 하여 8주간 실시하

였다. 주별 영양교육의 내용은 1주차에는 영양소의 중요성

과 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식품 구성 자전거와 식사 

구성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6대 영양소의 기능과 급원식

품에 대해 교육하였다. 2주차에는 청소년이 섭취해야 할 영

양섭취기준을 교육하기 위해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정의

와 개념, 평균 섭취비율보다 높게 섭취하는 것과 낮게 섭취

하는 영양소를 비교하게 하여 식생활과 관련해서 말해보기

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3주차에는 청소년기에 나타나기 쉬

운 영양문제를 교육하기 위해 1주일간의 식생활을 점검해 

보게 한 후, 잘못된 식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기의 

건강 문제인 빈혈, 칼슘 부족증, 비만, 거식증과 폭식증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비만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으로 자

신의 체중을 인식시키는 것이 영양교육의 효과성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되어 체지방 측정기(In Body 3.0, Biospace Co.)

를 이용하여 BMI를 측정하였다. 4주차에는 가공식품과 식

품 첨가물의 정의, 종류, 식품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한 

후 주변에서 알고 있는 가공식품의 종류와 식품 첨가물의 

종류 조사하기를 5명씩 모둠을 구성하여 알아보게 하였다. 

5주차에는 가공식품 섭취와 관련하여 3주차에서 교육한 청

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영양문제를 교육하였다. 6주차와 

7주차에는 가공식품 속 식품 첨가물과 영양표시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1주일간 자신이 소비한 식품(과자류, 

빵류, 음료류 등)의 포장지를 수집해서 가져오게 한 후 모둠

별로 포장지에 적힌 식품 첨가물의 이름과 종류를 조사하게 

하였다. 8주차에는 다양한 식품의 조리방법을 소개한 후 일

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체식품의 소개와 식품 첨가물을 덜어내는 조리방법을 소

개하였다. 교육시간은 주별 45분으로 하였고, 교육 매체는 

파워 포인트을 이용하였고, 리플릿을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

들에게 배포하였다.  

혈청 무기질 검사

혈청 무기질 검사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 전문 임상병리사

가 학생들의 혈액을 영양교육 전과 후(2회 실시)로 채취하여 

혈청 무기질 상태를 분석하였다. 혈청 무기질 분석 방법으로

는 Fe, Mg과 Ca은 Modular Analytics(Roche Co, Naka, 

Japan)를 사용하여 Colorimetric Assay 검사법으로 분석하

였고, Zn는 ICP-MS(Perkin Elmer Co., Toronto, Canada)

를 사용하여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의 검사법으로 분석하였고, Na과 K은 

Modular Analytics(Roche Co, Naka, Japan)를 사용하여 

Ion Selective Electrode 검사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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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Group N %

Gender Male
Female

23
 7

 76.7
 23.3

Age
14
15
16

 6
 6
18

 20.0
 20.0
 60.0

Housing   
style

Apart
Multiplex house
Detached house
Others

17
 9
 3
 1

 56.7
 30.0
 10.0
  3.3

Total 30 100.0

Table 2. Body composition of subjects 

         Item
Gender

Male Female
Height (cm)
Body weight (kg)
Skeletal muscle mass (kg)
Fat body mass (kg) 
Body water (kg) 
Lean body mass (kg)
Percent body fat (%)
Body mass index (kg/m2)

 166.87±10.291) 
56.57±9.69
25.22±5.37
10.87±4.68 
33.42±6.40 
45.58±8.75 
19.19±0.65 
20.29±2.91

156.57±4.86 
 47.14±4.98 
 18.61±1.78 
 13.07±3.58 
 25.60±2.11
 34.94±2.89
 26.87±6.06
 19.98±0.60 

1)Mean±SD.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18.0, SPSS Inc Co., Chica-

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실시하였고, Paired t-test, χ²-test, Correlation analysis 

통해 P<0.05에서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산에 거주하는 중학생 조사대상자 30명의 일반적 특성

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성별은 남자 76.7%, 여자 23.3%

였으며, 성별에 따른 인성 특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나

이는 14세 20.0%, 15세 20.0%, 16세 60.0%였다. 조사대상

자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56.7%, 다세대 주택 30%, 주택 

10%, 기타 3.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체구성 성분

체지방측정기로 중학생들의 체성분을 측정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2). 신장과 체중에서 남학생의 신장은 

166.8 cm, 체중은 56.5 kg, 여학생의 신장은 156.5 cm, 

체중은 47.1 kg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장과 체중이 

모두 높았다. 이는 Sung(16)의 남녀 중학생의 식습관과 체

형관심도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같은 양상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BMI 값은 각각 20.29와 19.98을 

보여 정상범위에 속했다. 체수분은 남학생이 33.4 kg, 여학

생이 25.6 kg으로 측정되었다. 골격근량은 남학생이 25.2 

kg, 여학생이 18.6 kg으로 측정되었고, 제지방량에서도 남

학생이 45.5 kg, 여학생이 34.9 kg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지

방량에서는 여학생이 13.0 kg, 남학생이 10.8 kg으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체지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

률에서도 여학생은 26.8%, 남학생은 19.1%의 체지방률을 

나타내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차 성징기인 청소년기의 변화

의 과정으로 남학생은 근육량이 여학생에 비해 늘어나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체지방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Kim 등(17)의 연구에서 남자와 여자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비교한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연구

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영양교육이 가공식품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들의 가공식품 섭취빈도를 ‘주 3회 이상’과 ‘주 

3회 미만’으로 구분하여 영양교육 전과 후로 비교하여 살펴

보았을 때, ‘우유 및 유제품류’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가공

식품군에서 영양교육 전보다 영양교육 후 가공식품의 섭취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중 영양교육 

전과 후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가장 많이 변화된 가공식품군

은 ‘육가공품류’, ‘냉동식품류’, ‘면류’, ‘빵류 및 과자류’, ‘음

료류’로 나타났다(P<0.05). ‘육가공품류’는 영양교육 전 ‘주 

3회 이상’의 섭취빈도가 73.0%에서 영양교육 후 40.0%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주 3회 미만’의 섭취빈도는 26.8%에서 

60.0%로 크게 증가하였다(P<0.05). ‘냉동식품류’의 경우 

영양교육 후 ‘주 3회 이상’의 섭취빈도가 46.8%에서 6.7%

로 감소하였으며, ‘주 3회 미만’의 섭취빈도는 53.2%에서 

93.3%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P<0.05). Her 등(18)의 연

구에서 청소년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가공식품으로 ‘면류’

가 조사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영양교육 전 ‘면류’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양교육 전 ‘주 3

회 이상’의 섭취빈도가 86.7%에서 영양교육 후 30.0%로 

영양교육으로 인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P<0.05). ‘주 3회 

미만’은 13.3%에서 70.0%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빵류 

및 과자류’의 경우 영양교육 전 ‘주 3회 이상’의 섭취빈도가 

80.0%에서 영양교육 후 26.7%로 영양교육 전보다 크게 감

소하였으며, ‘주 3회 미만’는 20.0%에서 73.3%로 영양교육 

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P<0.05). ‘음료류’의 경우 영양교

육 전 ‘주 3회 이상’의 섭취빈도가 70.0%에서 영양교육 후 

30.0%로 40.0%가 감소하였으며, ‘주 3회 미만’의 섭취빈도

는 30.0%에서 70.0%로 40.0%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가공식품

군은 면류, 빵류 및 과자류, 음료류 등으로 조사된 결과(19) 

와도 유사하다. 또한 Kim과 Jung(2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가공식품 섭취 실태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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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on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 of subjects  

Item N (%) <Once 
a week

1～2 times
a week

3～4 times
a week

5～6 times
a week

>Once 
a day Total χ²

Milk & dairy product
Pre-NE1)

Post-NE2)
N (%)
N (%)

 1 (3.3%)
 1 (3.3%)

 4 (13.3%)
 4 (13.3%)

10 (33.4%)
13 (43.3%)

 6 (20.0%)
 8 (26.8%)

9 (30.0%)
4 (13.3%)

30 (100.0%)
30 (100.0%)

0.627

Meat & meat product
Pre-NE
Post-NE

N (%)
N (%)

 0 (0.0%)
60 (0.0%)

 8 (26.8%)
18 (60.0%)

11 (36.7%)
11 (36.7%)

 9 (0.0%)
 1 (3.3%)

2 (6.5%)
0 (0.0%)

30 (100.0%)
30 (100.0%)

0.000*

Fishery product 
Pre-NE
Post-NE

N (%)
N (%)

 2 (6.7%)
 8 (26.8%)

15 (50.0%)
19 (63.2%)

10 (33.3%)
 3 (10.0%)

 3 (10.0%)
 0 (0.0%)

0 (0.0%)
0 (0.0%)

30 (100.0%)
30 (100.0%)

0.013*

Frozen food
Pre-NE
Post-NE

N (%)
N (%)

 5 (16.5%)
 7 (23.3%)

11 (36.7%)
21 (70.0%)

 8 (26.8%)
 2 (6.7%)

 4 (13.3%)
 0 (0.0%)

2 (6.7%)
0 (0.0%)

30 (100.0%)
30 (100.0%)

0.011*

Sauce
Pre-NE
Post-NE

N (%)
N (%)

 4 (13.3%)
20 (66.7%)

13 (43.4%)
10 (33.3%)

 8 (26.7%)
 0 (0.0%)

 4 (13.3%)
 0 (0.0%)

1 (3.3%)
0 (0.0%)

30 (100.0%)
30 (100.0%)

0.000*

Noodle
Pre-NE
Post-NE

N (%)
N (%)

 1 (3.3%)
 2 (6.7%)

 3 (10.0%)
19 (63.3%)

14 (46.7%)
 9 (30.0%)

10 (33.3%)
 0 (0.0%)

2 (6.7%)
0 (0.0%)

30 (100.0%)
30 (100.0%)

0.000*

Canned food
Pre-NE
Post-NE

N (%)
N (%)

 6 (20.0%)
17 (56.7%)

15 (50.0%)
11 (36.6%)

 5 (16.7%)
 2 (6.7%)

 4 (13.3%)
 0 (0.0%)

0 (0.0%)
0 (0.0%)

30 (100.0%)
30 (100.0%)

0.011*

Bread & snack
Pre-NE
Post-NE

N (%)
N (%)

 2 (6.7%)
 2 (6.7%)

 4 (13.3%)
20 (66.6%)

10 (33.3%)
 8 (26.7%)

 8 (26.7%)
 0 (0.0%)

6 (20.0%)
0 (0.0%)

30 (100.0%)
30 (100.0%)

0.000*

Drink
Pre-NE
Post-NE

N (%)
N (%)

 3 (10.0%)
 4 (13.3%)

 6 (20.0%)
17 (56.7%)

13 (43.3%)
 9 (30.0%)

 5 (16.7%)
 0 (0.0%)

3 (10.0%)
0 (0.0%)

30 (100.0%)
30 (100.0%)

0.007*

Fast food
Pre-NE
Post-NE

N (%)
N (%)

14 (46.7%)
22 (73.3%)

 7 (23.3%)
 8 (26.7%)

 5 (16.7%)
 0 (0.0%)

 3 (10.0%)
 0 (0.0%)

1 (3.3%)
0 (0.0%)

30 (100.0%)
30 (100.0%)

0.028*

1)Pre-nutrition education. 2)Post-nutrition education.
*P<0.05 by chi-square independence test.

‘빵류’, ‘아이스크림’, ‘스낵류’, ‘면류’, ‘육가공품류’, ‘어묵 

및 냉동식품류’의 섭취빈도가 영양교육 전보다 유의하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양교육 실시 

후 전체 10개의 가공식품군 중 ‘우유 및 유제품류’를 제외한 

9개의 가공식품군에서 섭취빈도가 영양교육 후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영양교육으로 인하여 가공식품의 섭취빈도가 줄

어들었다는 것은 영양교육이 식습관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효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영양교육은 청소년들에

게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고 생각되며,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이 스스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방법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다. 

영양교육이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인성특성을 Lee 등의 연구(14)를 바탕으

로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충동성의 5항목으로 측

정하였다. 안정성은 정서적 안정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정신적 균형의 유지, 감정의 안정 및 평온, 확고한 자신과 

낙관, 조용하고 침착하며 태연한 것 등을 의미한다. 지배성

은 인간관계에서 과업수행･결정･결단에서 지도력, 주동력, 

창안력, 설복력, 통솔력, 진취성과 박력, 자기결정, 집단에서

의 적극적 참여, 주체성 등을 포함한다. 사회성은 대인관계, 

사회관계에서의 사교성, 군거성, 협동성, 사회적 의존성, 모

방성, 대인순응성, 관용성 등을 포함한다. 책임성은 인내성, 

주의집중, 자기통제, 자율성, 끈기, 성취 동기, 의지력, 신뢰

성을 포함하며 책임을 신중히 생각하고 맡은 일에 끈기 있게 

완수하며 자발성이 강한 정도 등을 말한다. 충동성은 단순

성, 사태의 감정적 처리, 즉흥성, 폭발성, 자유개방성 등을 

말하며, 판단이나 행동이 기분에 좌우되고 침착성과 자제력

이 결여되는 경향을 뜻한다(14).

인성은 사람이 지니는 특징적인 반응양식 내지는 행동양

식의 개념이라고 하였다(21). 또한 음식은 인간의 심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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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ect of nutrition education on personality of subjects 
Item1) Nutrition education t P-value

EST Pre-NE2)

Post-NE3)
 5.9±1.54)

6.5±1.3 -4.871 0.001

DOM Pre-NE
Post-NE

4.4±1.6
4.7±1.8 -1.765 0.088

SOC Pre-NE
Post-NE

7.0±1.7
7.6±1.6 -4.287 0.001

RES Pre-NE
Post-NE

5.6±2.0
6.2±1.9 -3.674 0.001

IMP Pre-NE
Post-NE

3.6±1.6
2.9±1.5  5.114 0.001

1)EST, emotional stability; DOM, dominance; SOC, sociability; 
RES, responsibility; IMP, impulsiveness.

2)Pre-nutrition education. 3)Post-nutrition education. 
4)Mean±SD.
P<0.05 by paired t-test.

Table 5. Comparison of subjects' processed food consumption by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

Group EST1) DOM2) SOC3) RES4) IMP5)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Milk & dairy product
Meat & meat product
Fishery product
Frozen food
Sauce
Noodle
Canned food
Bread & snack
Drink
Fast food

1.8±0.66)

4.7±0.5*

1.7±0.7
1.7±0.5
1.4±0.5
4.7±0.5*

1.6±0.7
2.3±0.5*

4.5±0.5*

1.2±0.4

4.7±0.5*

1.7±1.0
1.9±0.5
1.9±0.6
1.3±0.5
1.3±0.5
1.4±0.5
2.1±0.6
1.5±0.5
1.3±0.5

3.4±1.3
2.9±1.9
1.9±0.6
3.5±1.6
1.3±0.5
3.1±1.9
1.5±0.6
1.2±0.4
2.9±1.9
1.4±0.5

3.0±1.8
2.9±1.8
1.7±0.6
2.7±1.8
1.4±0.5
3.0±2.0
1.5±0.7
4.7±0.5*

2.5±1.9
1.2±0.4

3.2±1.5
3.1±1.7
2.2±0.6*

3.7±1.7
1.3±0.5
3.7±1.8
1.7±0.7
2.1±0.5
3.3±1.9
1.4±0.5

3.3±1.6
2.8±1.9
1.6±0.5
2.8±1.7
1.3±0.5
2.7±1.8
1.4±0.6
2.3±0.6
2.4±1.9
1.2±0.4

3.1±1.6
3.5±1.8*

1.9±0.7
2.8±1.8
1.4±0.5
2.9±2.0
1.5±0.6
3.1±1.8
2.3±1.7
1.4±0.5

3.5±1.5
2.5±1.7
1.7±0.5
3.7±1.6
1.2±0.4
3.3±1.8
1.5±0.7
3.3±1.9
3.4±2.0
1.2±0.4

2.9±1.4
1.3±0.5
1.8±0.7
1.6±0.5
1.2±0.4
1.6±1.4
1.6±0.7*

1.9±0.5
4.7±0.5
1.2±0.4

3.5±1.7
4.7±0.5*

1.9±0.5
4.9±0.3*

1.4±0.5
4.7±0.5*

1.4±0.5
2.4±0.5*

1.1±0.3
1.3±0.5

1)EST: emotional stability. 2)DOM: dominance. 3)SOC: sociability. 4)RES: responsibility. 5)IMP: impulsiveness.
6)Mean±SD. *P<0.05 by t-test.

정신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22). 이에 영

양교육을 통하여 가공식품 섭취가 감소하면 인성특성에도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의 인성특성을 

영양교육 전과 후로 비교해 보았다(Table 4). 영양교육 전 

안정성은 5.9점, 지배성은 4.4점, 사회성은 7.0점, 책임성은 

5.6점, 충동성은 3.6점으로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충동

성은 낮게 나타났다. 영양교육 후에는 안정성은 6.5점, 지배

성은 4.7점, 사회성은 7.6점, 책임성은 6.2점, 충동성은 2.9

점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전보다 교육 후 안정성은 0.6점, 

지배성은 0.3점, 사회성은 0.6점, 책임성은 0.6점 높아졌고, 

충동성은 0.7점 낮아졌다(P<0.05). 기존 연구들의 인성과 

가공식품의 섭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비행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23), 성취성과 안정성이 유의하게 낮은 반면 지배성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오히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24). 난폭한 

아이들은 평상시 청량음료, 과자 및 컵라면 등을 많이 섭취

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하였다(23). Jung과 Yoon(9)은 식습

관으로 인해 개인의 정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영양이 고르게 함유된 식사 섭취의 유무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성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으며, 식생활은 정상

적인 사고와 행동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격형성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이러한 연구들을 비추어 볼 때, 

영양교육으로 인한 가공식품의 섭취빈도 감소를 포함하여 

균형잡힌 식사섭취가 인성특성에 있어서 안정성, 사회성 및 

책임성은 높아지고, 충동성은 낮아지는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인성특성에 따른 가공식품 섭취빈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인성특성에 따른 가공식품 섭취빈도와의 

관계를 영양교육 전과 영양교육 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Table 5). 안정성이 높은 그룹에서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성이 낮은 그룹에서는 ‘육

가공품류’, ‘면류’, ‘빵류 및 과자류’와 ‘음료류’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다(P<0.05). 충동성이 높은 그룹에서는 ‘육가공

품류’, ‘냉동식품류’, ‘면류’, ‘빵류 및 과자류’의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성이 낮은 그룹에서는 ‘통조림

류’의 섭취빈도가 높았다(P<0.05). 사회성이 낮은 그룹에서 

‘어육제품류’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지배성이 높은 그룹에서 ‘빵류 및 과자류’의 섭취빈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책임성이 낮은 그룹에서 ‘육

가공품류’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

과로써 청소년의 인성특성은 가공식품의 섭취빈도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안정성과 충동성의 

인성특성은 ‘우유 및 유제품류’와 ‘육가공품류’의 섭취빈도

와의 관계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정성이 높을

수록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빈도는 높게 나타났다. Lyu 

등(24)과 Her 등(18)의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 이용집단이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안정성은 낮고 충동성과 사회성은 

높았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식습관은 책임감, 안정성, 활

동성, 사회성과 우울경향, 불안경향에 상관관계가 있다(2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로 영양교육을 통해 가공식

품의 섭취빈도를 감소시키고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

도록 지도하며, 아울러 인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영양교

육과 연계시켜 적용시켜 나간다면 식습관의 개선과 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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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of personality and serum mineral of subjects  
 Mineral Nutrition education EST1) DOM2) SOC3) RES4) IMP5)

Ca (mg/dL) Pre-NE6)

Post-NE7)
 0.306
 0.397*

 0.080
 0.420*

 0.101
 0.424*

 0.275
 0.463*

-0.200
-0.431*

Fe (μg/dL) Pre-NE
Post-NE

 0.254
 0.443*

 0.331
 0.480**

 0.186
 0.542**

 0.225
 0.460*

-0.299
-0.485**

Zn (μg/dL) Pre-NE
Post-NE

 0.449*

 0.407*
 0.416*

 0.422*
 0.255
 0.486**

 0.427*

 0.503**
-0.411*

-0.504**

Mg (mg/dL) Pre-NE
Post-NE

 0.212 
 0.445*

 0.165
 0.436*

 0.151
 0.189

 0.310
 0.283

-0.319
-0.329

K (mmol/L) Pre-NE
Post-NE

 0.231
 0.392*

 0.229
 0.436*

 0.206
 0.294

 0.300
 0.355

-0.378*

-0.421*

Na (mmol/L) Pre-NE
Post-NE

-0.380*

-0.596*
-0.386*

-0.582**
-0.327
-0.399*

-0.311
-0.505**

 0.374*

 0.514**

1)EST: emotional stability. 2)DOM: dominance. 3)SOC: sociability. 4)RES: responsibility. 5)IMP: impulsiveness.
6)Pre-nutrition education. 7)Post-nutrition education.
*P<0.05, **P<0.01 pearson's correlation is significant.

Table 7.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on serum minerals of subjects 

   Item
Nutrition education

t P-value
Pre-NE1) Post-NE2)

Ca (mg/dL) 
Fe (μg/dL) 
Zn (μg/dL) 
Mg (mg/dL)
K (mmol/L)
Na (mmol/L)

  9.13±0.243)

 97.13±34.24
 86.00±13.45
  1.99±0.14
  4.28±0.30
144.13±1.50 

  9.55±0.36
136.23±42.80 
100.90±10.10 
  2.58±0.16 
  4.70±0.38 
138.37±1.34 

 -5.717
 -4.895
 -5.922
 -3.484
 -5.288
10.377

0.001*

0.001*

0.001*

0.002*

0.001*

0.001*

1)Pre-nutrition education. 2)Post-nutrition education. 3)Mean±SD.
*P<0.05 by paired t-test.

관련된 직접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

다.

영양교육이 혈청 무기질에 미치는 영향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칼륨, 마그

네슘과 아연 등은 적게 함유되어 있다. 아연과 마그네슘의 

결핍은 우울증, 공격성, 정서불안, 쉽게 분출하는 분노, 학습

장애, 혈당장애 등과 같은 증상으로 연결되며, 가공식품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의 과잉 섭취는 피로감에서부터 체력상

실, 허약, 나른함, 분노에 이르기까지 증상이 매우 넓게 나타

난다. 철분의 보유량이 줄어들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신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26). 이와 같은 문헌적 고찰을 

통해 인성특성과 관련성을 갖는 무기질(Ca, Fe, Zn, Mg, 

K, Na)을 검사하여 인성특성과 혈청 무기질과는 어떠한 관

련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 6). 인성특성과 혈청 무기질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혈청 무기질 중 Ca, Fe, Zn, Mg과 K의 경우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과 책임성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충

동성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a

은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

진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성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영양교육 전과 후의 혈청 

무기질 농도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Table 7). Ca, Fe, Zn, 

Mg과 K의 경우 영양교육 후 혈청 농도가 영양교육 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Fe과 Zn은 각각 영양교

육 전과 후, 97.1 μg/dL에서 136.2 μg/dL로, 86.0 μg/dL에

서 100.9 μg/dL로 크게 증가하였다(P<0.05). 반면 Na의 경

우 영양교육 전 144.1 mmol/L의 농도로 나타났으며, 교육 

후 138.4 mmol/L로 영양교육 전보다 매우 크게 감소하였다

(P<0.05). Fe와 Zn은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과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영양교육 후 농도는 증가하였다. 반

면 Na은 충동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영양교육 후 농

도는 감소하였다. 영양교육으로 중학생들의 가공식품의 섭

취빈도는 줄어들었고 혈청 무기질의 농도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교육을 통해 가공식

품의 섭취빈도가 감소함으로써 혈청 무기질의 농도에 변화

를 일으키고, 이러한 변화는 인성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에게 생활 교육으

로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식과 가공식품을 대상으

로 가공식품의 섭취빈도를 줄일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중학생들의 가공식품 섭

취빈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영양교육이 중학생들의 실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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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구매와 섭취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아

가 인성특성과 혈중 무기질의 농도 또한 가공식품의 섭취빈

도의 감소로 서로 상관성을 나타내며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Kim과 Jung(2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에게 가공식

품에 관한 식생활 영양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의 실과교

육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초등학생들의 아이스크림류, 과자 등의 섭취빈도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비슷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의 결과로 중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중학

생들의 건전한 식습관의 형성과 아울러 인성특성까지도 긍

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부산에 거주하는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이 가공

식품 섭취빈도 및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영양교육 후 육가공품류, 냉동식품류, 면류, 빵류 및 과자류

와 음료류의 가공식품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인성특성에서는 영양교육 전보다 영양교육 후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과 책임성은 높아졌고 충동성은 낮아졌다. 특

히 안정성이 높은 그룹에서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성이 낮은 그룹에서는 육가공품류, 면

류, 빵류 및 과자류, 음료류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충동성이 높은 그룹에서는 육가공품류, 냉동식품류, 면류, 

빵류 및 과자류의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성

이 낮은 그룹에서는 통조림류의 섭취빈도가 높았다. 인성특

성과 혈청 무기질의 상관관계에서는 Ca, Fe, Zn, Mg과 K의 

경우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충동성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Na은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과 책임성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성에서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청 무기질 농도와 인성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영양교육 전과 후 혈청 무

기질 농도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Na의 농도는 감소하였

고 Ca, Fe, Zn, Mg과 K의 농도는 증가하였다. Fe, Zn는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영양교육 후 농도는 증가하였다. 반면 Na은 충동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영양교육 후 농도는 감소하였다. 본 연

구로 영양교육은 중학생들의 가공식품 섭취 빈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성특성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식습관이 유지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청소

년들의 건전한 식습관의 형성과 인성특성까지도 긍정적으

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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